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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현 정부 출범후 5년간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지원한 

금액은 총 9,330억원이며, 이전 정부시기 보다 증가함
(조선일보, 6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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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현 정부 출범후 5년간(`17~`21년)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

지원한 금액은 총 9,330억원이며, 이전 정부시기 보다 약 8% 증가

ㅇ 특히, 별도 원자력기금과 방폐기금 등을 통해서도 원자력 분야를 

지원하고 있으며, 이를 포함할 경우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원 

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조 1,436억원 수준

◇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안전·수출·해체·방폐 등 원자력 분야 역량 

강화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

확대해 나갈 계획

◇ 6.21일 조선일보 <전력기금 어디 썼나... 신재생에 6조, 원자력엔 

5,600억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전력기금이 신재생 분야에 집중 투자되면서 원자력 분야가 소외되고 

있으며, 최근 5년간 전력기금 사용 예산중 신재생 분야는 6조 

1,233억원이나, 원자력 분야는 5,614억원에 불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현 정부 출범후 5년간(`17~`21년)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*를 

지원한 금액은 총 9,330억원이며, 연평균 기준으로는 1,866억원으로 

이전 정부 4년간 지원한 금액(`13~`16년, 연평균 1,725억원) 보다 약 8%
증가하였음

    *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사업(원자력핵심기술개발 등),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, 발전소 

주변지역(원자력) 지원사업, 전력(원자력)해외진출 지원사업 등

ㅇ 특히, 원자력 특성상 별도 원자력기금과 방폐기금 등을 통해서도 

원자력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, 이를 포함할 경우 원자력 분야에 

대한 지원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조 1,436억원 수준에 이름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안전·수출·해체·방폐 등 원자력 분야 역량 

강화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지속 

확대해 나갈 계획임

ㅇ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부는 과기부와 `21년 하반기중 혁신형 소형

모듈원전(SMR) 연구개발과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를 신

청할 계획임

※ 문의: 김규성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20) / 한해원 사무관(044-203-5325)


